
보 도 해 명 자 료
(’17. 9. 1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공론화 기간인데…‘탈원전’ 홍보하는 정부
(’17. 9. 14, 머니투데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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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① 산업부장관의 “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신규

원전을 짓고, 원전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후손에게 숙제를 전가하는

것”이라는 언급은 신규원전을 짓지 말라는 얘기로, 결국 공론화위원회의

활동이 요식행위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 할 수밖에 없음

② 공론화委는 산업부가 탈원전 관련 홍보를 공론화 종료 이후 진행

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, 산업부는 ‘에너지전환정보센터’를

개설하여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 중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① 산업부장관의 언급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,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

現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원칙을 언급한 것이며, 신고리 5·6호기

공론화 과정과는 무관한 것임

② ‘에너지전환정보센터’는 탈원전, 탈석탄, 신재생에너지 확대, 에너지

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

위한 것이며,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님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 TF 이승헌 팀 장 (02-6009-803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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